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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9월 2일(화)부터 3일(수)까지 이틀간, 대구와 충청지역에 지방본부 현장순회에 나선다.





김인관 위원장은 2일(화) 오전부터 대구지방본부 8개 지부를 방문했고, 내일부터는 충청지방본부를 순회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본부 순회는 2025년도 단체교섭을 끝마친 후의 첫 간담회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 및 고충 청취 등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조합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해 관심을 표현했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또한, 2025년도 단체교섭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다. 2024년도 통상임금으로 인한 2.7% 인상효과가 기 반영되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며 조합원들에게 공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관 위원장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조합원들의 만족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애썼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전한 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3% 협약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통상임금 인상율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5.7% 인상효과는 나쁘지 않은 협상이라 판단하여 합의에 이루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교섭 본교섭에서 회사 대표에게 토탈영업이 만들어지고 8개월간 운영 중에 있는데, 끊임없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토탈영업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 빠르게 안착시킬 것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현장의 어려움과 업무환경 등에 대한 고충을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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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일(화)








